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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사주 869만주 소각 완료… 주주가치 제고
- 자사주 소각 반영한 변경상장 완료… 기업·주주가치 제고 가속화
- 연초 대비 주가 30% 이상 상승… 증권업계 목표주가 속속 상향 조정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5.14] -보도참고자료-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이 한국거래소에 자사주 869만주(발행주식 총수의 10.8% 규모) 소각을 반영한 변경상장*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13일 기준 SK텔레콤의 발행주식 총수는 기존 8,075만주에서 7,206만주로 줄어들었다.
· 변경상장: 증권거래소에 기 상장된 유가증권의 종목, 수량, 액면금액 등을 변경

SK텔레콤은 지난 4일 올해 인적분할에 앞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존 자사주를 사실상 전량 소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가 감소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모두 상승했다. 분할 후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는 증권업계 전반의 시각을 감안하면, 기업 펀더멘털(Fundamental) 변동없이 주식 수만 줄어든 상황이라 자사주 소각 전보다 주식가치 상승 여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13일 기준 SK텔레콤 시가총액은 발행주식 총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 약 22조5천억원을 기록해, 주주총회에서 기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던 지난 3월25일 시가총액 약 20조5천억원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SK텔레콤의 현재 주가도 분할 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연초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 SK텔레콤 주가: 1월4일 종가 23만7000원, 5월13일 종가 31만2500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외 증권업계도 최근 SK텔레콤의 목표주가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 HSBC글로벌리서치는 지난 12일 목표주가를 47만4000원으로 제시했으며, 대다수 국내 증권사들도 최대 41만원으로 높여 잡았다.

SK텔레콤은 올해 상반기 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주주총회, 11월 재상장을 통해 인적분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분기 말 분기배당 시행 추진을 포함해 분할 후에도 주주 친화적인 경영 기조를 확고히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 자사주 소각 전/후 발행주식 총수 
	구분
	주식 수

	소각 전 발행주식 총수 (A)
	80,745,711

	소각 주식 수          (B)
	8,685,568

	소각 후 발행주식 총수 (A-B)
	72,0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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